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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the dietary behaviors of Korean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ata were 

obtained from 227,139 students aged 12-18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from 2018 to 2021.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117,343 students from the 2018-2019 survey and 109,796 from the 2020-2021

surve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calculate the adjusted odds ratio (AOR) for dietary behavior chang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AOR for consuming carbonated beverages among those who consumed three or more times per week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consume carbonated beverages at all was 0.81 (95% confidence interval [CI]: 0.78-0.84), which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0.001). Similarly, the AOR for consuming sweetened beverages between those 

with three or more times and not at all per week was 0.69 (95% CI: 0.67-0.72) (p<0.001). In contras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ORs for consuming fast food (AOR: 1.15, 95% CI: 1.11-1.20) and skipping breakfast more than three times

per week (AOR: 1.23, 95% CI: 1.20-1.26) during the same period. Fruit intake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OR:

1.26, 95% CI: 1.21-1.31). In conclusion, the COVID-19 pandemic had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the dietary habits 

of Korea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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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

나-19)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유행으로 이어졌다. 코로

나-19 유행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반국민들의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

가 일어났다. 가장 두드러진 생활양식의 변화 중 하나는 집 밖

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줄고, 포장⋅배달음식⋅냉동음

식 같은 간편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Rha et 

al., 2021).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총 거래액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9조 7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25조 7천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3).

코로나-19의 확산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등교중지, 

등교 학생 수 제한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학교급식의 중단이다. 학교급식은 학생

들에게 영양가 높고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다(Oostindjer et al., 2016). 또한,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Kwon et al., 2018).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급식 중단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급식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가림판을 사용하

여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였고 학생들 간의 대화 또한 엄

격하게 제한되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

나는 시기로 적절한 영양소 섭취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은 생애주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기 영양소 부

족 또는 과잉은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우울

감과 자살경향성도 증가시킨다(O’Neil et al., 2014). 또한, 청소

년기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 습관은 비만을 초래하고, 성

인기까지 이어져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킨다(Norris et al., 2022; Wahl, 1999). 청소년의 

식생활 습관 형성에는 또래 문화, 학교,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tory et al., 2002). 따라

서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오래 지속되는 큰 사회적 사건이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것

은 청소년들의 식생활지도와 식생활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 

영양소 섭취, 식사 패턴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 및 평가와 관련

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청소년 식생활 행태 변화

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 영양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왕성한 성장과 발달이 일

어나는 시기이다(Christie & Viner, 2005). 신장과 체중, 골격의 

무게가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체형과 신체조성 면에서도 남⋅

녀 별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성적 성숙도 이 시기에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생애주기 어느 때보다도 청소

년기는 에너지와 영양소 필요량이 높다(Lee et al., 2006). 

청소년기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신체 성장

과 발달, 성적 성숙이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Norris et al., 2022). 칼슘, 인, 철, 마그네슘, 아연 같은 

무기질과 비타민도 골격과 근육, 혈액 등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양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지 못하면 최대 골질량(peak bone mass)이 감소하

고 이는 성인기 골다공증 발생 위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Fässler & Bonjour, 1995).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철 결핍은 

성장 장애, 인지능력의 저하,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Das et al., 2018). 양적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 우수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적

절한 영양 섭취는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발생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일, 채소, 견과류, 콩, 생선, 식물성 오일, 요구르트,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적색육류, 

가공육, 정제된 곡물, 전분, 설탕, 소금, 그리고 포화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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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Mozaffarian, 2016). 양질의 식사가 지속적으로 제한된 경우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경향성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위

험도 증가한다(O'Neil et al., 2014). 부적절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자체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문제

의 원인이 될 수 있고(Herva et al., 2006; Nouwen et al., 2010), 

단맛 음료에 포함된 고농도의 과당은 렙틴(leptin)이나 그렐린

(ghrelin) 같은 호르몬 농도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을 유발 할 

수 있다(Lowette et al., 2015). 요약하면, 적절한 양과 양질의 

영양섭취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

는데 필수적이다. 

2. 학교급식이 청소년의 영양섭취와 식생활 습관 형성에 

주는 영향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의 지원에 의한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해외원조기관의 농산물 원조에 의한 구호급식의 형태로 실시

되었다(Hwang & Gouk, 2011). 이후 1981년에는 ｢학교급식법｣

과 ｢학교급식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학교급식 초기에는 저소득

층 결식아동이 학교급식의 주된 대상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2003년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다. 2021

년 기준 전국 11,976개 초⋅중⋅고⋅특수학교 모두에서(100%)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급식 학생 수는 534만

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99.9%에 해당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학교급식시행규칙｣에는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위생⋅

안전관리기준과 함께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이 규정되어 있다. 급식은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한 식

재료들을 사용하여 영양전문가가 구성한 식단에 따라 제공 되

므로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가정에서 규칙적이고 건강

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무상으로 제공

되므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식품 불안정성(food insecurity)

을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학교급식은 일반급식에 비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된다

(Hwang & Gouk, 2011).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돕는다는 기본 

목적 외에도, 학생교육과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상황과 연계되

어 학교급식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이다(Lee, 2002). 식생활 습관은 대부분 청소

년기에 형성된다. 일단 형성된 식생활 습관은 성인기까지 지

속되어 평생동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에 올바

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i & Wang, 

2008; Todd et al., 2015).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영양과 식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식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Kim, 2010). 이를 위한 학교 식생활교

육과 상담은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고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전통 식생활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

써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교급식과 식생활교육을 지역 농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대

표적인 프로그램은 ‘Farm to School Program’이다. 이 프로그

램은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 음식과 농업에 대한 교육, 

농장 방문 등의 협동프로그램 수행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Allen & Guthman, 2006), 학생들의 음식과 영양에 대한 지식,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능력과 자신감, 과일과 채소에 대한 

친밀감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rescott et al., 2020). 영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Food for 

Life’는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토양협회(The Soil Association)

가 주관하는 급식개선 및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이다(Jones et 

al., 2012). 현재 5,000개 이상의 학교가 ‘Food for Life’에 등록

되어 있다. ‘Food for Life’ 프로그램은 1) 식재료의 품질, 2) 

학교당국의 급식개선을 위한 리더십과 문화, 3) 먹거리 교육, 

4)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라는 4가지 항목을 핵심으로 하고 있

다. 이를 기준으로 각 학교의 급식을 평가하여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 인증마크를 수여한다. 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신선하고 윤리적인 지역 농산물과 제철 식자재 사용, 유기농 

재료와 자연방사식품(free range ingredients) 사용비율, 지역 

농가 방문이나 행사 참여, 학생과 학부모의 농산물 재배와 

요리 프로그램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Food for Life, 202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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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영국의 연구자들이 ‘Food for Life’ 프로그램에 참여한 24개 

학교 1,265명의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23개 학교 1,146명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과일과 채소 섭취율이 프로그램 참여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참여 군 중에서도 인증 수준이 높은 

학교 일수록 과일과 채소 섭취율이 더 높았다(Jones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학교급식과 식생활 교육을 

지역 농업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가 참여와 평가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3. 코로나-19 유행이 소아와 청소년의 식생활 습관 변화에 

미친 영향

최근 Pourghazi 등(2022)은 2022년 4월까지 보고된 39개 연

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소아와 청소년의 식생활 습

관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

다. 총 157,900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

가 가장 많았고(18개), 그 다음이 아메리카(9개), 아시아(8개), 

아프리카(2개), 호주(1개) 순이었다. 나머지 한 개의 연구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5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들은 식

생활습관, 정크푸드(junk food), 음료, 과일과 채소 섭취, 우유

와 유제품, 고단백 음식, 콩류와 곡물(legumes and cereals)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유행 후 발생한 소아

와 청소년 식생활 습관의 의미 있는 변화는 집에서 요리한 음식

을 먹는 경우가 늘고 음식섭취량이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이 

점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했던 체계적 문헌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Mignogna et al., 2022). 정크푸드 

중 패스트푸드 섭취는 감소했다는 연구가 많았지만, 과자와 

사탕 섭취는 증가했다. 채소, 콩류와 곡물, 우유와 유제품 섭취

가 증가했다는 연구가 50%가 넘었지만, 각각의 항목들의 섭

취가 감소했다는 연구도 30-40%를 차지했다. 지역이나 가정

의 경제수준, 급식 여부에 따른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로나-19 유행의 식

생활 행태에 대한 영향은 각 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

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의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이 식생활 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청소년건강행태조사(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YRBS)에 참여한 중⋅

고등학생 227,139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매년 표본학교와 표본

학급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 처음 시작되었

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 기획 및 평가 지표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Kim et al., 2016). 

전국 중⋅고등학교를 시도단위로 분류하여 총 800개 표본학

교를 선정하고 학년별로 표본학급을 추출하여 표본학급학생

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된다. 설문은 식생활, 신체활동, 정신건강, 음주, 흡연, 손

상 및 안전의식 등 총 16영역 103-1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17058호) 조

사이다.

2. 분석 변수

1) 식생활 행태

식생활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7일 동안 탄산음료(탄

산수 제외), 단맛음료, 패스트푸드, 과일(과일주스 제외) 섭취

빈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시자료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주 1-2번’, ‘주 3-4번’, ‘주 5-6번’ 

등 총 7개의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먹

지 않았다’, ‘주 1-2번’, ‘주 3번 이상’의 3가지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아침 결식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7일 동안, 아침

식사를(우유나 주스만 먹은 것은 제외) 한 날은 며칠입니까?”

라는 문항으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침 식사를 한 

날이 ‘7일’이라고 응답한 경우 아침 결식 빈도가 ‘없음’ 분류

하였고, 나머지 아침 결식빈도를 ‘주 1-2번’과 ‘3회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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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변량

공변량으로는 성별, 나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kg/m2), 

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경제상태(상, 중, 하), 학업성적

(상, 중, 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식(마른, 보통, 

비만), 신체활동, 음주, 흡연, 주중과 주말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 자료를 사용하였다. 

경제상태와 학업성적은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

까?”와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라는 

각각의 질문으로 측정된 결과를 ‘상’ 또는 ‘중상’으로 답한 

경우는 ‘상(high)’, ‘중’으로 답한 경우는 ‘중(middle)’, ‘중하’ 또

는 ‘하’로 답한 경우는 ‘하(low)’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

는 질문으로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매우 건강한 편이다’ 

또는 ‘건강한 편이다’를 ‘healthy’로, ‘보통이다’는 ‘average’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는 

‘unhealthy’로 재분류하였다. 신체활동은 “최근 7일 동안, 심장

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

까?” 라는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7일 동안 전혀 

하지 않은 경우를 ‘없음(none)’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주 1-3

회’와 ‘주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음주와 흡연은 “지금까

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과 “지금

까지 일반담배(궐련)을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

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였다.

3. 통계분석

2018년과 2019년, 2020년과 2021년 자료를 청소년건강행

태조사 분석지침에 따라 통합하였고,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

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인구통계적 특성, 식생활 행태, 공변량의 차이는 

Rao-scott χ2 test 또는 t-test로 검증하였고, 공변량을 보정한 

상태에서 식생활 행태의 변화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오즈비를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 SPSS 26.0 (SPSS,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코로나 19 유행 이전과 유행 시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중 남학생은 51.89%, 여학생은 48.11%였

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코로나-19 시기에는 평균 

체질량지수가 21.34 kg/m2에서 21.55 kg/m2로 약간 증가하였

으며, 본인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83%에서 67.15%

로 감소하였다(p<0.001). 신체활동의 빈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흡연경험율은 13.84%에서 10.05%로 감소하였고, 음

Variable
Before COVID-19 During the COVID-19

Total p
2018-2019 2020-2021

Number 117,343 109,796 227,139

Weighted % 51.26(0.40) 48.74(0.40)  100(0.00)  0.002

Sex  0.846

Male 52.02(0.96) 51.78(0.88) 51.89(0.65)

Female 47.98(0.96) 48.24(0.88) 48.11(0.65)

Age, years 15.12 ± 0.02 15.21 ± 0.02 15.16 ± 0.01 <0.001

Body mass index, kg/m2 21.34 ± 0.02 21.55 ± 0.02 21.44 ± 0.02 <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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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efore COVID-19 During the COVID-19

Total p
2018-2019 2020-2021

Type of school <0.001

Middle 47.13(0.57) 50.28(0.57) 48.66(0.40)

High 52.87(0.57) 49.72(0.57) 51.34(0.40)

Economic status1 <0.001

High 40.28(0.28) 40.01(0.32) 40.15(0.21)

Middle 46.87(0.22) 48.22(0.25) 47.53(0.17)

Low 12.86(0.15) 11.75(0.14) 12.32(0.10)

Academic achievement1  <0.001

High 38.42(0.21) 37.00(0.25) 37.73(0.16)

Middle 29.74(0.16) 30.57(0.16) 30.14(0.11)

Low 31.84(0.19) 32.43(0.22) 32.13(0.15)

Perceived health status1 <0.001

Healthy 70.83(0.20) 67.15(0.22) 69.04(0.15)

Average 22.09(0.16) 24.36(0.18) 23.20(0.12)

Unhealthy  7.08(0.10)  8.49(0.11)  7.76(0.07)

Perception of body shape1  0.066

Skinny 25.40(0.18) 24.94(0.17) 25.17(0.13)

Average 36.15(0.18) 36.04(0.19) 36.09(0.13)

Obese 38.46(0.19) 39.02(0.20) 38.73(0.14)

Physical activity  0.161

≥ 4 days/week 20.87(0.23) 20.60(0.21) 20.74(0.16)

1-3 days/week 43.24(0.21) 42.81(0.21) 43.03(0.15)

None 35.89(0.30) 36.59(0.27) 36.23(0.20)

Lifetime smoking status <0.001

No 86.16(0.24) 89.95(0.18) 88.10(0.15)

Yes 13.84(0.24) 10.05(0.18) 11.99(0.15)

Lifetime alcohol use <0.001

No 59.11(0.30) 66.83(0.28) 62.87(0.21)

Yes 40.89(0.30) 33.17(0.28) 37.13(0.21)

Weekday sedentary time, hour/day

For study 7.53 ± 0.04 7.29 ± 0.03 7.41 ± 0.02 <0.001

For leisure 2.94 ± 0.01 3.66 ± 0.01 3.29 ± 0.01 <0.001

Weekend sedentary time, hour/day

For study 4.01 ± 0.03 3.73 ± 0.03 3.87 ± 0.02 <0.001

For leisure 4.81 ± 0.02 5.34 ± 0.02 5.07 ± 0.01 <0.001

Variables are expressed as weighted % (standard error) or mean ± standard error.
1 The responses were initially measured across five categories, and then re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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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험율도 40.89%에서 33.17%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p<0.001).

주중에 학습을 위해 앉아있는 시간은 각각 7.53시간에서 

7.29 시간(p<0.001) 으로 감소하였고, 주말에 학습을 위해 앉아

있는 시간도 4.01시간에서 3.73시간으로 감소하였다(p<0.001). 

반면, 주중에 학습이외의 목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은 각각 2.94

시간에서 3.66시간(p<0.001) 증가하였고, 주말에 학습이외의 

목적으로 앉아있는 시간도 4.81시간에서 5.34시간으로 증가

하였다(p<0.001).

2. 식생활 행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청소년들

의 음료수, 패스트푸드, 과일 섭취 및 아침 결식률 등 식생활 

행태의 변화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탄산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5%

에서 23.40%로 증가하였고, 주 3회이상 마시는 비율은 35.77%

에서 34.95%로 감소하였다(p<0.001). 단맛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 비율도 11.87%에서 16.28%로 증가하였고, 주 3회 이상 

마시는 비율은 50.37%에서 47.08%로 감소하였다(p<0.001). 반

면, 패스트푸드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8.52%에서 17.38%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주 3회이상 섭취하

는 경우는 23.43%에서 25.77%로 증가하였다(p<0.001). 과일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0.27%에서 12.28%로 

증가하였고 주 3회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59.57%에서 55.77%

로 감소하였다(p<0.001).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전혀 거르지 

않고 먹은 비율은 32.62%에서 28.50%로 감소한 반면, 주 3회

Variable
Before COVID-19 During the COVID-19

Total p
2018-2019 2020-2021

Carbonated beverage intake <0.001

None 19.85(0.20) 23.40(0.20) 21.58(0.15)

1-2 times/week 44.37(0.18) 41.65(0.17) 43.05(0.13)

≥ 3 times/week 35.77(0.26) 34.95(0.24) 35.37(0.18)

Sweetened beverage intake <0.001

None 11.87(0.12) 16.28(0.14) 14.02(0.10)

1-2 times/week 37.76(0.17) 36.65(0.17) 37.22(0.12)

≥ 3 times/week 50.37(0.21) 47.08(0.22) 48.76(0.15)

Fast food intake <0.001

None 18.52(0.15) 17.38(0.16) 17.97(0.11)

1-2 times/week 58.04(0.18) 56.84(0.18) 57.46(0.12)

≥ 3 times/week 23.43(0.17) 25.77(0.17) 24.57(0.12)

Fruit intake <0.001

None 10.27(0.12) 12.28(0.13) 11.25(0.09)

1-2 times/week 30.15(0.19) 31.95(0.19) 31.03(0.14)

≥ 3 times/week 59.57(0.24) 55.77(0.24) 57.72(0.17)

Skipping breakfast <0.001

None 32.62(0.22) 28.50(0.21) 30.61(0.15)

1-2 times/week 18.24(0.14) 18.43(0.14) 18.33(0.10)

≥ 3 times/week 49.14(0.25) 53.07(0.24) 51.05(0.17)

Variables are expressed as weighted % (standard error)

Table 2.

Dietary Behavior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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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침 결식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9.14%에서 

53.07%로 증가하였다(p<0.001). 

<Table 3>에 코로나-19 유행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코로나- 

19 유행 시기 동안의 식생활 행태의 변화를 요약하였다. 

성별, 연령, 신체활동, 주중 및 주말 앉아서 보낸 시간 등 

공변수를 모두 보정하였을 때(model 2), 탄산음료를 1주일에 

1-2회 섭취하는 군과 주 3회이상 섭취하는 군의 탄산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 군에 대한 오즈비는 각각 0.79 (0.77-0.81), 

0.81 (0.78-0.84)로 코로나 19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p<0.001). 단맛음료 섭취도 주 1-2회 섭취하는 군과 주 3회이

상 섭취하는 군의 단맛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 군에 대한 

오즈비가 각각 0.72 (0.70-0.74), 0.69 (0.67-0.72)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p<0.001). 탄산음료와 단맛음료 섭취의 감소는 코로

나-19 유행동안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이다. 탄산음료와 단

맛음료 섭취는 집이나 학교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

교길, 학원방문 전후, 혹은 영화관 방문 같은 외부활동 중에 

편의점 같은 곳에서 또래들과 함께 섭취하거나 외식을 하면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래들과 함께 하

는 시간과 외부활동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탄산음료와 단맛음료 섭취 빈도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Jia 등(2021)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봉쇄 기간동

안 고등학생들의 단맛 음료 섭취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차(tea) 섭취 비율이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

학생에서만 유의했는데, 코로나-19 이전 남학생 보다 단맛 음

료를 많이 마시던 여학생들의 음료섭취 행태가 코로나-19 유

행시기에 남학생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하게 되어 생긴 변화이

Variable
Unadjusted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Model 1 p Model 2 p

Carbonated beverage intake <0.001 <0.001 <0.001

Non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2 times/week 0.80(0.78-0.82) 0.79(0.77-0.81) 0.79(0.77-0.81)

≥ 3 times/week 0.83(0.79-0.87) 0.83(0.80-0.86) 0.81(0.78-0.84)

Sweetened beverage intake <0.001 <0.001 <0.001

Non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2 times/week 0.71(0.69-0.73) 0.70(0.68-0.72) 0.72(0.70-0.74)

≥ 3 times/week 0.68(0.66-0.71) 0.68(0.65-0.70) 0.69(0.67-0.72)

Fast food intake <0.001 <0.001 <0.001

Non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2 times/week 1.04(1.01-1.07) 1.04(1.01-1.08) 1.04(1.00-1.07)

≥ 3 times/week 1.17(1.13-1.22) 1.18(1.14-1.22) 1.15(1.11-1.20)

Fruit intake <0.001 <0.001 <0.001

None 1.28(1.23-1.33) 1.26(1.21-1.31) 1.26(1.21-1.31)

1-2 times/week 1.13(1.10-1.16) 1.12(1.09-1.15) 1.13(1.10-1.16)

≥ 3 times/week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Skipping breakfast <0.001 <0.001 <0.001

Non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2 times/week 1.16(1.12-1.19) 1.15(1.11-1.18) 1.16(1.13-1.20)

≥ 3 times/week 1.24(1.20-1.28) 1.22(1.19-1.26) 1.23(1.20-1.26)

Model 1: adjusted for sex, age, and body mass index. Model 2: adjusted for model 1 plus type of school, 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health status, perception of body shape, physical activity, lifetime smoking status, lifetime alcohol use, weekday sedentary time, and weekend sedentary time.

Table 3.

Unadjusted and Adjusted Odds Rati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mpared to Befor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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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변화도 또래들과의 외부활동의 감소와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패스트푸드 섭취의 경우 주 1-2회 섭취하는 군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군의 패스트푸드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군에 

대한 오즈비가 각각 1.04 (0.00-1.07), 1.15 (1.11-1.20)으로 유의

미하게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유행기간동안 외식빈도가 

줄고 배달음식 소비가 늘면서 피자나,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

트푸드 섭취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OVID-19 유행시기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호주 시드니에서의 보고(Munasinghe 

et al., 2020)와 이탈리아,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제연구(Ruiz-Roso et al., 2020) 모두에

서 코로나-19기간 동안 패스트푸드 섭취가 감소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음식배달이 매우 용이하여 발생한 독특한 현상인 것으로 사료

된다.

과일 섭취는 과일을 전혀 섭취하지 않거나 주 1-2회 섭취하

는 군의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군에 대한 오즈비가 각각 1.26 

(1.21-1.31)과 1.13 (1.10-1.16)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p<0.001). 

과일 섭취의 감소는 학교급식이 중단 혹은 축소되면서 급식을 

통한 과일섭취가 감소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급

식을 통해 지역에서 신선한 제철음식과 과일을 제공함으로써 

계절별로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감사하는 식생활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와는 달

리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과일 섭취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외국 보고들이 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와 같이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에서의 보고이다(Dragun et al., 2020; 

Ruiz-Roso et al.,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가정식 섭취가 증가하면서 과일, 콩류, 생선 등을 포함하

는 지중해식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침 결식 빈도는 주 1-2회 결식하는 군과 주 3회 이상 결식

하는 군의 전혀 아침결식을 하지 않는 군에 대한 오즈비가 

각각 1.16 (1.13-1.20), 1.23 (1.20-1.26)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01). 아침 결식 빈도가 증가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비대면수업의 증가로 아침 기상시간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아침 결식 빈도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코로나-19 유행기간동안 소아

들의 아침 결식 빈도가 증가하였음으로 보고하였는데, 연구자

들은 수면습관의 변화가 아침 결식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Hanbazaza & Wazzan, 2021). 아침 결식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로나-19 유행은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에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탄산음

료와 단맛음료 소비가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

만,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과일 섭취 감소, 아침 결식 비율 

증가라는 부정적 변화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Horikawa 등

(2021)은 10-14세의 일본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루에 두 끼 이상 균형있는 식사(well-balanced dietary 

intake) 섭취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가구소득이 낮은 사분위 

군에서 하루 두 끼 이상 균형있는 식사를 섭취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보다

34.8%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봉쇄가 풀리면서 평소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저자들은 이 결

과의 원인이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보고된 여러 연구들 중 경제⋅문화⋅교육체계 등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은 일본에서의 보고로 참고할 만한 

연구이다.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제약은 향후에도 언제든 발

생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발생한 각각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위험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 변화가 지속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한국 청소년들의 식생

활 행태 변화를 알아 보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12-18세 청소년들의 설문자료를 분석

하였다. 코로나-19 유행이전인 2018-2019년 자료와 코로나-19 

유행시기인 2020-2021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유행시기에는 청소년들의 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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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탄산음료와 단맛음료의 섭취빈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018-2019년을 기준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을 때 탄산음

료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군과 1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군사이의 AOR은0.81 (95% CI: 0.78-0.84), 단맛음료 섭취의 

AOR은 0.69 (95% CI: 0.67-0.72)였다. 반면, 패스트푸드 섭취는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2018-2019년 기준 1주 3번 이상 패스트

푸드 섭취AOR은 1.15 (95% CI: 1.11-1.20)였다. 과일 섭취량도 

코로나-19 유행동안 감소하였다(AOR 1.26, 95% CI: 1.21-1.31). 

그리고, 1주에 3번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아침 결식 AOR은 

1.23 (95% CI: 1.20-1.26)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요약하면, 

코로나-19 유행동안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에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함께 발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유

행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생활행태의 변화, 비대면 수업 증가, 

배달음식 섭취 증가, 학교급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번째는 청소년 건강행

태조사가 1년에 한 번만 시행되는 단면조사(cross-sectional 

survey)이기 때문에 생기는 제한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의 심

각도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여부와 급식 상태가 실제로 달라졌

는데, 1회만 시행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

으로 7일 이내의 식생활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중에서도 청소년등의 식생활 행태가 수시로 달라졌

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두번째 제한점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시점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2018-2019년에는 매년 6월에 조사를 시행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8월에 조사를 하였다. 계절에 따른 

식생활 행태의 차이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주 되었을 수 

있다. 세번째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는 포함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식생활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영양소 섭취와 자세한 식사패턴의 변

화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식생활 변화

를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인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의 바른 식생

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시사한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생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같은 비정상적인 시기를 대비한 취

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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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한국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12-18세 227,139명의 설문자료를 사용하였다. 2018-2019년에 참여한 117,343명과 2020-2021년에 

참여한 109,796명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2018-2019년을 기준으로 식생활 행태 변화를 공변량이 

보정된 오즈비를(adjusted odds ratio, AOR) 계산하였다. 탄산음료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군과 1주일에 3번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군 사이의 오즈비를 비교했을 때, AOR 0.81(95% confidence interval [CI]: 0.78-0.84)로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마찬가지로, 단맛 음료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 군과 1주일에 3번 이상 단맛 음료를 섭취하는 군 사이의 

오즈비를 비교했을 때 AOR 0.69 (95% CI: 0.67-0.72)로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소하였다(p<0.001). 반면, 1주에 3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AOR (1.15, 95% CI: 1.11-1.20)과 1주에 3번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AOR (1.23, 95% CI: 1.20-1.26)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과일 섭취량은 코로나-19 유행 동안 감소하였으며, AOR 1.26 (95% CI: 1.21-1.31)이

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은 한국 청소년들의 식생활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쳤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6월 7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6월 27일


